
Wrap 시장판도 격변 예고
P E랩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대기업 참여 … 대책 부심

국내 랩시장은 LLDPE 및 P V C랩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9 4년 L L D P E랩의 중소기업

업종 해제와 더불어 대기업의 참여가 대두되는 등 판도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그동안 P E랩에 대한 중소기업업종 기한을 2년마다 3번 연장해 왔으나 9 4년에는 연기가 사실상 어려

워짐에 따라 대기업들의 P E랩 시장 진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위해 크린랩을 비롯한 P E랩 기

업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.

서통이 기존에 P E랩 시장에 진출하였다가 크린랩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.

랩은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는데 가정용을 생산하는 기업은 크린랩(크린랩: L L D P E )을 비롯,

럭키(싱싱랩:PVC), 새론(바이스탈랩:LLDPE), 삼성화성(포리랩:LLDPE), 제일제당(비비랩: P V D C )

으로 한양화학(골드랩)과 롯데알미늄(롯데랩)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중 삼성화성은 킴스랩 제품을, 새론은 롯데알미늄 제품을 O E M으로 생산해 왔었으나 현재 삼성

화성은 부도처리된 상황이다. 영업용은 럭키(럭키랩), 서통(유니랩), 삼영화학(썬랩)으로 재질은 모

두 P V C인데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, PE랩보다 20~30% 저가이고 투명성과 사용이 편리한 점으로

사용이 증가해 왔다.

럭키가 5 0 %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P V C랩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6 0 0 0여톤으로 럭키는 3개라

인으로 월 3 0 0톤을 생산해 4 0 ~ 5 0톤을 수출하며 서통은 1라인 1 0 0톤으로 전량 내수, 삼영화학은 2라

인으로 1 1 0 ~ 1 2 0톤을 생산해 2 0여톤을 수출하고 있다.

가정용랩 시장에서는 크린랩이 수도권에서 70%, 지방에서 5 0 %로 6 0 %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

며 다음으로 럭키가 20%, 유니랩이 1 0 %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새론에서는 생산하는 바이스탈랩의 경우 시장유통은 거의 되지않고 있으며 대부분 특판위주로 공

급하고 있다.

유통경로는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 및 백화점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백화점의 경우 도심권의 대형백

화점은 식품코너가 지방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사용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 서통은 서통 및

서통상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.

수입은 9 2년 해태상사, 마미손에서 각각 Saran(DOW), 글래드( U C C )를 수입·판매하였으나 가격이

국내가보다 고가로 일회성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.

P V C랩의 두께는 가정용은 1 0μm, 영업용은 1 5μm ~ 1 8μm이며 길이는 가정용은 20,30,50m 영업용은

3 0 0 , 5 0 0 m가 주를 이루고 있다.

한편 사용되는 수지량은 1 4 x 3 0 0 x 2 0 M를 기준 중량은 2 5 0 g으로 1톤당 5 0 0만개를 생산할 수 있다.

P V C는 중합도 1 0 0 0인 P - 1 0 0 0또는 S K - 6 8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소제는 D O A를 비롯, DANA,

D I N A (수입) 등을 사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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